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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및 건강증진행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건강증
진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로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실시하였다.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보건계열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223명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
서를 받은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041490-20171010-HR-002).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0.0(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평균은 3.02±0.89점, 대학생활적응 평균은 3.16±0.48점, 건강증진행위 평균은 2.14±0.45
점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증
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수준, 전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이었으며, 보건계열 대학생의 건강증진행
위를 37.5%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기 위해 학업스트레스는 낮추고
대학생활적응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파악을 위한 체계화 된 노력도 요구된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academic stress,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health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017 to May 2018 using a structural questionnaire, which was completed by 223 health college 
students in D metropolitan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an IBM SPSS 20.0. As a result, the mean scores were
as follows: academic stress, 3.02±0.89; university life adaptation, 3.16±0.48; health promotion behavior,
2.14±0.45. Correlation analysis of the variables reveale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The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were the economic level, 
satisfaction with major, academic stress,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which explained approximately 
37.5% of the total. In conclusion, to increase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hat reduce academic stress and improve university life 
adaptation. In addition, systematic efforts to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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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후기 청소년기는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성인생활 준비 및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기이
다[1]. 일생 중 가장 건강한 시기로 건강위험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며[2], 성적 위주의 경쟁적 교육환경으로 인
한 엄격하고 절제된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대학 생활에
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인관계와 음주 및 흡연
을 접하는 기회 등 다양한 건강 및 불건강 행위에 노출되
어 있다[3]. 또한 대학생들은 자신의 건강에 무관심하여 
나쁜 생활습관으로 인해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도 즉시 
해결하기보다는 참거나 간단한 응급조치로 끝나는 경우
가 많다[4]. 이러한 불건강 행위가 지속될 경우 위장질환,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에 이환될 수 있다[5]. 대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이나 건강행동은 성인기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6]. 그러므로 대학 시기에 형성된 건강습
관은 성인기 및 노년기 건강행위의 바탕이 될 수 있으므
로 중요하다[7].

학업스트레스는 공부나 성적과 관련되어 경험하는 어
려움으로 인해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가지는 것을 의
미한다[8]. 최근 대학입학전형이 다양화되면서 학업능력
에 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선발되어 우수한 학생들과 함
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업수행능
력의 차이가 학업부담감으로 나타난다[9]. 특히, 보건계
열 대학생은 비보건계열 대학생에 비해 엄격한 교과과정, 
과중한 학습량과 학사일정 등으로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10]. 또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
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고시를 치러야 하는 학습 환경
과[11], 익숙하지 않은 병원 환경 등에서 임상 실습에 임
해야 하고 환자 관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및 경
험의 부족, 엄격한 행동 규범, 적응에 많은 어려움으로 높
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2].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인 건
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13], 이는 학교적응에도 영
향을 줄 수 있다[14].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 대인관
계 및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
절한 반응을 말한다[15]. 물리적,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
으로 행동하는 대학생활의 긍정적인 적응은 졸업 후 사
회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하나
[16], 학업과다, 전공 및 대인관계 불만족 등의 다양한 스
트레스로 인한 대학생활의 부적절한 적응은 학업수행능

력 저하, 학업중단 등의 사회진출에 문제를 일으키고 불
안, 좌절, 우울 등의 건강문제를 초래한다[17]. 이는 보건
계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여부는 자신뿐만 아니라 국
민의 건강증진을 담당할 보건의료인으로서 타인의 건강
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18].

건강증진행위는 자신에 대한 건강의 중요함을 알고 최
적의 건강과 안녕 상태를 위한 예방행위로 개인의 건강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19]. 보건계열 대학생은 
대학생활 동안에 건강 관련 지식과 교과 외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재확립이 가능하며, 이때 정착된 건
강증진행위는 건강한 삶과 수명연장, 취업활동의 원동력
이 될 수 있다[20]. 그러므로 보건계열 대학생의 건강증
진행위는 대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점 , 대인관계 등이 원만하지 않으면 건강증
진행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보건
의 미래를 주도하는 전문인이 되기 위해, 건강행위의  수
정가능성이 큰 대학생 시기에 올바른 건강행위의 습득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21]. 이에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하고 건강증진행위를 도
모하는 것은 전문 의료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라고 생각된다.

선행연구를 보면,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에 관
련된 연구는 특정한 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 연계하여 이루
어진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22-24].

평생 건강관리의 기본적인 틀은 성장기에 마련되고, 
이 시기의 교육과 습관은 평생 동안 지속되므로 학생들
에게 건강증진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바람직한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건계열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스스로 건강증진행위를 습관
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
레스, 대학생활적응,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를 조사하
고,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들
의 건강증진행위를 돕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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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Age
≤22 125(56.1)
≥23  98(43.9)
Mean 23.21

Gender Male  40(17.9)
Female 183(82.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Number(%)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보건계
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해 윤리적인 측면
을 고려하여 D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1041490-20171010-HR-002)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참여의 자율성, 익명성과 비밀보
장, 조사내용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모든 참여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한 학생에게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표본 
크기는 G*power 3.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의 
중간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통계적 검정력 0.95, 
예측변수의 수 11개로 적용하여 산출하였을 때 178명이
었다. 이를 근거로 232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설문지 작
성이 누락되어 있는 자료 9부을 제외한 223부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
까지 실시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학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Bak와 Park[25]이 개발한 문항을 

Oh[26]이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 및 
교수로 인한 스트레스 17문항, 성적 관련 스트레스 13문
항, 과제 및 수업과 관련된 자가 지각 스트레스 15문항의 
하위 항목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리
커트 척도로 ‘확실히 아니다’(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6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
다. Bak와 Park[2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
은 성적 0.913, 수업 0.886, 공부 0.900, Oh[26]의 연구
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값은 0.96, 본 연구는 
0.95이었다.

2.2.2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ky[15]가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 질문지(Student to College Questionnair; SACQ)
를 Oh[26]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
업 적응 8문항, 사회 적응 11문항, 개인 정서 적응 19문
항, 대학환경 적응 22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61문항으로, 부정적 질문은 역환산하여 처리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값은 Baker와 Sirky[15]의 연구 0.94, Oh[26]의 
연구 0.89, 본 연구에서는 0.90이었다.

2.2.3 건강증진행위
본 연구에서는 Walker와 Hill-Polerecky[27]이 개발

한 건강증진생활양식도구Ⅱ(HPLP-Ⅱ)를 Kim[28]이 수
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2문항으로 신체활동 8문
항, 건강책임 9문항, 영적성장 9문항, 영양 9문항, 대인
관계 9문항, 스트레스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리
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
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값은 Walker와 Hill-Polerecky[27]의 
연구 0.94, Kim[28]의 연구 0.89, 본 연구는 0.92이었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0.0(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건강증진행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일반
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건강증진행
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각 변수들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건강증
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범주형 변
수는 가변수(dummy)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검정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21세였고, 성별은 남자 

17.9 %, 여자 82.1 %였다. 학과로는 임상병리과 23.3 %, 
간호학과와 물리치료과 각 24.7 %, 치위생과 27.3 %였
으며, 주거의 형태 중 자취 및 기숙사가 72.2 %였다. 경
제적 수준은 중이 69.1 %였으며, 전공만족도는 10점 만
점 중 평균 6.3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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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Dept. of Nursing  55(24.7)
Dept. of Dental Hygiene  61(27.3)

Dept. of Physical Therapy  55(24.7)
Dep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52(23.3)

Housing type
Home  57(25.6)

Lodging, Vestige, Dormitory 161(72.2)
Relatives home   5( 2.2)

Economic level
Upper   5( 2.2)
Middle 154(69.1)
Lower  64(28.7)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ied  19( 8.5)
Moderate 133(59.6)
Satisfied  71(31.9)

Total 223(100.0)

Variables Mean±SD
Academic Stress 

(Range: 1-6) 3.02 ± 0.89

Stress from Parent & Professor 2.51 ± 0.96
Stress from School Record 3.17 ± 1.02

Stress from Classes 3.38 ± 1.06
University Life Adaptation

(Range: 1-5) 3.16 ± 0.48

Academic adjustment 3.08 ± 0.49
Social adjustment 3.02 ± 0.51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2.97 ± 0.66
Institutional adjustment 3.56 ± 0.71

Health Promotion Behaviors 
(Range: 1-4) 2.14 ± 0.45

Spiritual growth 2.70 ± 0.53
Interpersonal relations 1.94 ± 0.54

Nutrition 2.10 ± 0.51
Physical activity 1.79 ± 0.63

Health Responsibility 1.94 ± 0.54
Stress Management 2.10 ± 0.51

Table 2. Scores of Academic Stress,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N=223)

Variables Categories Academic Stress† University Life Adaptati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ge ≤22 3.21±0.95 3.02±0.43 2.02±0.40
≥23 2.83±0.75 3.29±0.47 2.28±0.46

p-value <0.001*** <0.001*** <0.001***

Gender Male 2.74±0.77 3.39±0.55 2.36±0.50
Female 3.30±0.88 3.10±0.44 2.08±0.42

p-value <0.001*** <0.001*** <0.001***

Department

Dept. of Nursing 2.92±0.80 3.30±0.41a 2.36±0.43a

Dept. of Dental Hygiene 2.98±0.86 3.10±0.44a,b 2.05±0.40b

Dept. of Physical Therapy 2.90±0.92 3.19±0.43a,b 2.09±0.43b

Dep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3.29±0.96 2.99±0.55b 2.04±0.48b

p-value 0.092 <0.001*** <0.001***

Housing type
Home 2.91±0.78 3.21±0.38 2.28±0.39

Lodging, Vestige, Dormitory 3.00±0.92 3.13±0.50 2.10±0.47
Relatives home 3.42±0.86 3.05±0.61 2.00±0.40

p-value 0.206 0.522 0.177

Economic 
level

Upper 3.10±1.44 3.44±0.31 2.65±0.58b

Middle 2.94±0.87 3.18±0.48 2.17±0.45a

Lower 3.19±0.89 3.06±0.45 1.99±0.38a

p-value 0.163 0.094 0.001**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ied 3.32±0.95b 2.61±0.42a 1.83±0.45a

Moderate 3.10±0.88b 3.03±0.37b 2.03±0.36a

Satisfied 2.60±0.75a 3.51±0.43c 2.40±0.47b

p-value <0.001*** <0.001*** <0.001***
†: Mean±Standard deviation
a , b , c: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the Scheffe method at a=0.05
** p<0.01, *** p<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test, one way ANOVA  

Table 3. Differences of Academic Stress,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23)

3.2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건강증진행위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평균은 3.02±0.89점으
로 하위영역인 부모나 교수로 인한 스트레스 2.51±0.96
점,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3.17±1.02점, 과제나 수업
으로 인한 스트레스 3.38±1.06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활적응 평균은 3.16±0.48점으로 하위영역인 학업 적응 
3.08±0.49점, 사회 적응 3.02±0.51점, 개인-정서적응 
2.97±0.66점, 대학환경 적응 3.56±0.71점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 평균은 2.14±0.45점으로 하위영역인 영적 성

장 2.70±0.53점, 대인관계 1.94±0.54점, 영양 2.10±0.51
점, 신체활동 1.79±0.63점, 건강 책임 1.94±0.54점, 스트
레스 관리 2.10±0.51점을 보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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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건강증진행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연령이 낮을수록
(p<0.001), 여학생에서(p<0.001), 전공만족도가 낮을수
록(p<0.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
른 대학생활적응은 연령이 높을수록(p<0.001), 여학생보
다 남학생에서(p<0.001), 학과(p<0.001),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p<0.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연령(p<0.001), 성
별(p<0.001), 학과(p<0.001), 경제수준(p=0.001), 전공
만족도(p<0.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Table 3].

3.4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건강증진
행위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학
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은 부적 상관관계(r=-.596)를 
보였다. 건강증진행위는 학업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
(r=-.335), 대학생활적응과는 정적상관관계(r=.579)를 
보였다[Table 4].

Variables Academic 
Stress

University Life 
Adaptati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cademic Stress 1

University Life 
Adaptation -.596*** 1

Health Promotion 
Behavior -.335*** .579*** 1

*** p<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the Subject  

3.5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

제 수준, 전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이었으
며, 보건계열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37.5 % 설명하였
다.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p=0.007, p=0.001), 전공만족
도가 높을수록(p<0.001),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p<0.001), 대학생활적응이 좋을수록(p<0.001) 건강증
진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Variables B† SE‡ Beta§ p-value
Economic level
(middle/lower) 0.178 0.065 0.182 0.007**

Economic level
(upper/lower) 0.659 0.205 0.216 0.001**

Satisfaction 
with major 0.094 0.013 0.430 <0.001***

Academic stress -0.170 0.032 -0.335 <0.001***
University life 

adaptation 0.548 0.052 0.579 <0.001***

R²=0.391   adjusted R²=0.375
† : Unstandardized coefficients ‡: Standard error 
§: Standardized coefficients 
*p<0.05, **p<0.01, *** p<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5. Affecting Factors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4. 고찰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평균은 3.02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Jung, Yoon과 
Youn[29]의 연구에서는 3.04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
며,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본 Oh[26]의 
2.88점, 측정 도구는 달랐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과 Kim[30]의 3.17점, Cha[14]의 5점 리커
트 척도의 2.70점으로 학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였
으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Kim과 Choi[31]의 2.73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과제 및 수업으로 인한 스트
레스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
는 의료 환경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습득한 지식을 활
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학문의 부담감
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여겨진다. 다양한 도구의 사용으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동일한 측정 도구 및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학업스트레스를 파악하고 국가고
시에 대한 부담감 및 전공과목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보건
계열 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간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학생활적응 평균은 3.16점이었으며 간호
학과 3.30점, 물리치료과 3.19점, 치위생과 3.10점, 임상
병리과 2.99점을 보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
과 Kim[20]의 연구에서는 3.47점, Choi와 Park[32]의 
연구에서는 3.39점을 보였으며, 보건 및 복지계열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Park과 Kim[33]의 연구에서는 3.14점을 
보였다. 또한 측정 도구는 달랐으나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Oh[26]의 연구에서도 9점 만점에 5.17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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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하위영역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개인의 정서 적응에서 가장 낮은 
2.97점을 보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연구 대상자들의 대
학생활적응은 보건계열 학문의 특수성, 임상 상황을 재연
하는 학습환경,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
히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대학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 높
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의 개인 심리, 
대인관계 및 사회체험 등의 대학생활적응에 필요한 학과 
및 학년에 따라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평균은 2.14점이었으
며, 보건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34]의 연구에
서는 2.63점을 보여 본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2.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과 Kim[20]의 연구에서 
2.11점, Park과 Kim[30]의 연구에서 2.47점을 보여 약
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본 결과에서는 하위영역인 영적 성장 2.70점, 영양과 스
트레스 관리가 2.10점, 대인관계와 건강 책임이 1.94점, 
신체 활동 1.79점 순으로 나타났다. Park과 Kim[30]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가 3.16점으로 높고 신체활동이 
1.74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Han과 Kim[20]의 연구에
서는 건강 책임이 2.90점으로 가장 높고, 운동 및 영양이 
2.03점으로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이한 차이가 있
었다. 이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일본 대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한 Wei 등[35], Kim[36]의 연구 결과에서 운
동 영역의 이행 정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대학생은 건
강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해 건강증진에 대한 생활 실천
도가 낮고, 대학생의 학교 주변 주거 환경에 활용 가능한 
운동시설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다른 연령대의 대상자에 비해 적다[37]. 따라서 건강습관
이 재형성 될 수 있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고 대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 확충 및 홍보
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전공만
족도 높을수록 낮았으며, 이는 선행연구[30,38]에서 전공
에 만족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심각한 취업난을 생각해
보면 보건계열의 전공은 졸업 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공만족도가 학업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대학 전공
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입시 시스템을 개발하
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연령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
서 연령[9,39], 전공만족도[26]에 따라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 대인관계 등에 대
한 적응속도가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해 빠를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정에 만족감이 높을수
록 자존감이나 회복탄력성이 높아져 대학생활에 잘 적응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연령, 전공만족도
에 따라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30,34,40]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연령의 증가는 학년의 진급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전공과목의 학습과 실습을 통한 지
식의 축적과 전공의 만족에 의한 학습의욕 등의 차이에 
의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Lee[34]의 연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에서 건강
증진행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
의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건강증진행
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안정적
인 생활수준과 질이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건강증진관련 
행위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행위를 수행할 의지가 높아
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건강증진
행위 사이의 상관관계는 변수들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을수
록 건강증진행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변
수로 조사한 연구의 부족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선행연구[30,34,40]에서 임상실습 등 학업스트레스가 감
소하는 경우 건강증진행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였으며 이는 입학 초기부터 학교와 교수의 관리하에 학
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조절한다면 건강한 대학 활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대상자
의 대학생활적응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강상태가 좋은 학생이 대학생활적
응을 잘한다는 연구[20]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
생활적응을 통해 부족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습득하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여겨진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
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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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37.5 % 설명하였다. 
대학 초기부터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때 높은 학업스트레스는 방
해요인일 것이다. 졸업 후에 취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
간을 대상으로 각 분야에서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
하는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 초기부터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학업에 성실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학년마다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대학생활에 대한 변화에 적응하고 그 환경과 상
호작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과의 노력과 학
교 당국의 관심과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
응 및 건강증진행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건강증진행위
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보건계열 대
학생의 건강증진 행위를 돕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학업스트레스 평균은 3.02점, 대학생
활적응 평균은 3.16점, 건강증진행위 평균은 2.14점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
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수준, 전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이었으며, 보건계열 대학생
의 건강증진행위를 37.5 %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대학생
활적응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연령, 성
별, 경제수준, 전공만족도 등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파악을 위한 노력도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건
인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 대학의 일
부 학과만을 표집하여 특정 대학의 특성이 본 연구 결과
에 반영되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
를 확인해 보기 위해, 지역별 안배 및 학과와 학년을 고
루 선정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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